
아름다운 것들 

- 윤평안 

양희은 씨가 부른 <아름다운 것들>이란 노래의 가사를 보면 정작 무엇이 아름다운 거라는 

건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픔이 보이고 슬픔이 읽힘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제목을 지었습니다.  우리 삶도 

역설적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이들에게 좀 더 따듯한 일 층 방을 내어주고 아내와 난 겨울엔 사용하지 않는 2 층 손님 

방으로 올라가 잠을 잡니다.  

바쁜 하루를 뒤로하고 식탁에 앉아 생각 몇 개 정리하고 따라 올라와보니 아내가 한기드는 

창문가 침대를 먼저 차지하고 누워 자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어제 당부했는데 이미 잠들어버렸네요. 

2 층 밧데리 히터를 틀면 온 집안 전기가 나가서 어제도 밤새 이불 두개를 덮고 바람이 목으로 

들지 않도록 단디 쟁이고 잠을 청했었습니다. 

잠이든 건지 잠든 척 하는 건지 모를 아내위로 두터운 이불 하나 더 살며시 덮어주었습니다.  

행복합니다. 

사실 요새 난로에 불을 피우면서 며칠 지냈더니 가슴에 통증이 조금 느껴집니다. 

아내를 향한 마음이 그래서 더 애틋한 건 아닐까 나름 추측해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오색빛깔로 더 영롱하게 빛나고 아름다울 수 있는 건 어쩌면 이런 

경험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추우니까 이불을 덮어줄 수 있고, 더우니까 시원한 냉수 건네줄 수 있고, 아프면 안타까워 꼬옥 

안고, 슬프면 함께 울어주고… 

불편하고 아픈 경험들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더 단단히 엮어주는 빛나는 상처와 

장치들… 천국에서 경험하지 못할 아픔이기 때문에 소중한 경험들 말입니다. 

크르그즈스탄의 겨울 밤 전기가 나가고 침대에 이불하나 더 깔고 겨울 이불 덥고 자는 

아내에게 이불 하나 더 덮어주며 느끼는 감정과 경험은 천국에서 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찬란한 희노애락의 아름다운 인생을 얼마나 귀하게 바라보실까요.  

이 땅에서의 삶은 잊어도 될 만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보시기 좋게 지으신 

분이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하라 가르치셨으니까요. 

 

천국에서 이런 류의 "아름다운 것들”을 어떻게 놓치지 않으시고 재현하실까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름다운 것들] 양희은 

 

꽃 잎 끝에 달려있는 작은 이슬 방울들 

빗 줄기 이들을 찾아와서 음 어데로 데려갈까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비야 네가 알고 있나 

무엇이 이 숲 속에서 음 이들을 데려갈까 

 

엄마 잃고 다리도 없는 가엷은 작은 새는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면 음 어데로 가야 하나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비야 네가 알고 있나 

무엇이 이 숲 속에서 음 이들을 데려갈까 

 

모두가 사라진 숲에는 나무들만 남아있네 

때가 되면 이들도 사라져 음 고요함이 남겠네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비야 네가 알고 있나 

무엇이 이 숲 속에서 음 이들을 데려갈까 

 

… 

 

그는…  

흠모할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네요. 

 

.... 

 

키국에서 소식 전합니다. 

아름다운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